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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한복판에 나타난 빛나는 호랑이”
신세계면세점, 국립중앙박물관과 K컬처데이 신규 콘텐츠 ‘어흥 호랑이’ 선봬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실감 콘텐츠 ‘어흥, 호랑이’ 세 번째 이야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조선시대 회화·나전칠기 속 호랑이 모티프…빛나는 자개 숲 생동감 있게 구현
■2022년부터 ‘K컬처 데이’ 운영…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로 문체부 공로 표창

(신세계면세점=2026/09/03)

명동 한복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호랑이’가 디지털 콘텐츠로 살아난다.

신세계면세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운영하는 ‘K컬처 데이(K-Culture Day)’를 통해 신규 디지털 콘텐츠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를 선보인다. 콘텐츠는 명동점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디지털실감영상관에서 선보이는 대표 콘텐츠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의 세 번째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회화와 나전칠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모티프로, 나전 특유의 영롱한 빛과 화려한 질감을 디지털 영상으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반짝이는 자개 숲속을 거니는 호랑이의 모습을 유쾌하고 생동감 있게 담아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전달한다.

원작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는 우리 전통문화 속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낸 콘텐츠다.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부터 조선시대 무관의 흉배(관복) 속 구름 위를 누비는 신통한 호랑이, 화려한 나전 문양 속 유쾌한 호랑이까지 전통 회화와 공예에 담긴 호랑이의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했다.

신세계면세점에서는 이 가운데 나전칠기의 화려한 미감과 호랑이의 유쾌한 모습을 담은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전체 세 가지 이야기를 담은 풀 버전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디지털실감영상관에서 관람할 수 있어, 면세점에서 시작된 관심을 실제 박물관 관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K컬처 데이’는 신세계면세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문화유산을 국내외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이어온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업계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 문화유산 홍보 및 K-컬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상영과 연계 프로모션을 지속해왔다.

명동점 10층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선보이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쉽고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발전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명동을 찾는 글로벌 관광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콘텐츠를 박물관 밖에서도 쉽고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쇼핑을 넘어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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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신규 디지털 콘텐츠 「어흥, 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를 명동점에서 선보이고 있다.
